
바이애슬론은 ‘설원 위 마라톤’으로 불
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흔들림 없이 쏴
야하는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국경 수비대가 스키를 타고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이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로 
발전했다.

1958년 첫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정
도로 규모가 커진 바이애슬론은 1960년 
스쿼밸리 대회에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동계올림픽에서 바이
애슬론 형태의 경기가 ‘밀리터리 패트롤
(Military patrol)’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
다. 1924년 샤모니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
로 열렸고, 이후 1928년 생모리츠 대회, 
1936년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대회, 1948
년 생모리츠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펼쳐
졌다.

스쿼밸리 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은 남
자 20㎞ 개인 종목으로 데뷔했으나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종목이 세분화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동계올림픽부터는 여
자부 경기도 정식 종목이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
픽에서 바이애슬론에 총 11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세부 종목 중 프리스타일 스키(15
개), 스피드스케이팅(14개), 크로스컨트리 

스키(12개)에 이어 스노보드와 함께 4번째
로 금메달 수가 많다.

2022년 베이징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세부 종목은 개인(남자 20㎞·여자15㎞), 
스프린트(남자 10㎞·여자7.5㎞), 추적(남
자 12.5㎞·여자 10㎞), 매스스타트(남자 
15㎞·여자 12.5㎞), 계주(남자 4×7.5㎞,여
자 4×6㎞), 혼성 계주(4×6㎞)로 나뉜다.

선수들은 스키를 신고 양손에 폴을 쥔 
채 정해진 코스를 돈다. 크로스컨트리 스
키와 다른 점은 선수들이 소총을 등에 메
고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일정한 거리를 주행한 뒤 정
해진 사격장에서 총을 쏜다. 사대에서 
5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혀야 하는데, 
표적 크기는 사격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입
사(서서 쏴)는 11.5㎝, 복사(엎드려 쏴)는 
4.5㎝다.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세부 종목에 
따라 페널티가 주어진다.

스키를 타고 긴 거리를 달려야하는 지
구력이 요구되고, 사격 시 집중력도 중요
한 종목이다. 스키를 타고 달리다 사대에
서 사격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 최대한 빠
르게 심박수를 떨어뜨려 안정적인 사격을 
펼쳐야 한다.

개인전은 남자는 4㎞, 여자는 3㎞를 주
행할 때마다 사격을 한다. 5발씩 총 20회 
사격을 하며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발당 
1분의 시간이 추가된다.

주행 거리가 짧은 스프린트의 경우 남
자는 3.3㎞마다, 여자는 2.5㎞ 지점 마다 
복사, 입사 순서로 5발씩 총 10발을 쏜다.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코스
를 돌아야 한다.

추적 경기는 스프린트에서 상위 60위
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높은 순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 스프
린트와 마찬가지로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150m 벌칙 코스를 더해진다.

앞선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명

만 참가하는 매스스타트는 개인전과 달리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며, 사격과 벌칙 
주행을 거쳐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로 순
위가 정해진다.

계주는 4명이 팀을 이뤄 경쟁하는데, 혼
성의 경우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팀을 이
룬다.

이번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종목은 안
톨츠-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전이 벌어진다.

바이애슬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

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55개(금 22개·은 

18개·동 15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독일
이 54개(금 20개·은 21개·동 13개)로 뒤를 
잇는다. 프랑스가 메달 32개(금 12개·은 9
개·동 11개)로 3위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바
이애슬론 남자부에서는 2025~2026시즌 
월드컵 랭킹 1위이자 안방 이점을 안고 있
는 톰마소 자코멜(이탈리아)과 랭킹 2위 
에릭 페로(프랑스)가 유력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여자부에서는 월드컵 랭킹에서 선두 독

주를 펼치는 루 장모노(프랑스)가 금메달
을 노린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이
자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7.5
㎞ 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전남체육회)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회 연속 태극마크
를 달고 올림픽에 나선다. 남자부에서는 
최두진(포천시청)이 출격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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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고 총 쏘는 바이애슬론

‘신성’ 신지아(18·세화여고)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끊인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
스케이팅은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
의 예술 작품 같은 종목이다.

대중들에게는 ‘퀸’ 김연아로 친숙하
지만,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그가 은메
달을 획득한 소치 대회 이후 단 한 차례
도 올림픽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다.

김연아를 보고 자란 일명 김연아 키
즈들이 동계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
회 등 각종 메이저대회에서 두각을 나
타냈지만 유독 올림픽에선 약했다.

김연아 은퇴 후 한국 피겨스케이
팅이 올림픽에서 기록한 최고 성적은 
2022 베이징 대회에서 나온 남자 싱글 
차준환의 5위다. 여자 싱글 기준으로는 
베이징 대회 때 나온 유영(경희대)의 6
위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
초 동계 올림픽을 통해 12년 만의 올림
픽 메달에 도전한다.

남자 싱글에 차준환이 있다면, 여자 
싱글에선 신지아가 기대주다.

신지아는 2022년부터 국제빙상경기
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증명해 냈다.

지난 2년간 키가 급격히 크는 탓에 
신체 변화를 겪으며 점프의 축이 흔들
리는 성장통을 겪었다.

2024~2025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은
메달 1개를 땄지만, 나머지 1개 대회에
서는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올림픽이 있는 2025~2026시즌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데뷔했으
나, 1차 대회 7위, 2차 대회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신지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
겨냈다.

최근 진행된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 
합산 점수 436.09점으로 전체 1위에 올

라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
권을 획득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
로 서게 됐다.

지난 23일 이번 올림픽 전 최종 모의
고사의 의미로 참가한 2026 ISU 피겨스
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선 전체 6
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쇼트프로그램에서 14위
로 부진했으나, 충격을 딛고 프리스케
이팅에서 추격전을 펼쳐 최종 6위에 오
르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신지아는 트리플 악셀 등 고난도 기
술을 구사하진 못하지만, 부드러운 스
케이팅 스킬과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선수다.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생애 첫 
올림픽에서 뽐낼 예정이다.

신지아는 “(올림픽을 보러 온) 관중
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
다.			       /뉴시스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북유럽 군인 대결에서 발전한 종목

러시아 출신 태극전사 압바꾸모바 출격

바이애슬론 경기 경기 장면. 															                                             /뉴시스

은반 수놓을 ‘피겨’ 신지아, 12년 만에 메달 도전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